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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우수’기관으로 선정

-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 … 재난관리‘예방’,‘대비’분야서 높은 평가 - 

- 장관 표창, 특별교부세 8천만 원 확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관리평

가(2022년 실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했으며, 시는 이번 선정으로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

난관리평가단이 시·도를 직접 평가하고, 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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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

구)로 이뤄져 있는데,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지진 안전성 확보, 안전신문고 활성화,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예

방’과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천시 군·구 중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우수 기관으

로 선정됐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

한 점은 보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4년

(2023년 실적)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등 재난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